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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약과 자폐증

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Davis UC 박사팀은 화학적 농약을 사용하는 농경지 근처에 살고 있

는 임신한 여성의 자녀의 경우 자녀가 자폐증이나 다른 발달질환을 앓을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연

구를 진행함

Ø 살충제는 신경독성제이기 때문에 자궁에 초기 발달과정에서 노출된다면 구조적 발달과 신경신호

의 복잡한 과정을 왜곡시켜 감정이나 학습,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행위를 조절하는 자극과 억제의

변화가 일어남

Ø 클로르피리포스(chlorpyrifos)와 아세페이트(acephate) 그리고 다이아지논(diazinon)을 포함한

유기인계 살충제에 사용되는 21개의 화학물이 확인되었으며, 산모가 살고 있는 지역과 농약 사용

지역이 가까울수록 자폐증과의 연관성이 높게, 거리가 멀수록 낮게 나타남

Ø 특히 임신기간 중에 유기인계 살충제의 사용은 자폐증의 위험을 증대시켰으며 특히 임신 2기에

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확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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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빛으로 뇌 신경세포 성장 조절하는 기술

Ø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(KAIST)의 허원

도 교수 연구팀은 신경세포에 별도의 물질 처리를 하지 않고 빛만을 사용

해 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을 유도함으로써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유도하는

기술을 개발함

Ø 지금까지는 뇌 세포막에 있는 특정 수용체를 조절하는데 생체작용물질이

널리 사용됐지만, 이 방법으로는 수용체를 시공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

가능했으나,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이나 식물에서 빛에

반응하는 단백질을 인간이나 동물세포에 적용해 세포의 여러 기능들을 조

절할 수 있는 광유전학(optogenetics)기술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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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

Trk 수용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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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KIST 뇌과학연구소-한국뇌연구원, 협력연구추진

Ø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·원장 이병권) 뇌과학연구소와 한국뇌연구

원(KBRI·원장 서유현)이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와 학술정보·

연구인력 교류를 추진

Ø 두 기관은 뇌 회로 지도 작성, 뇌 기능 단백질 구조와 기능 규명, 동

물 행동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

Ø 출처 : 연합뉴스

2. "열식혀! 스트레스받으면큰일 나!"

Ø 생물학자인 하버드의대의 마티아스 나렌도프(Matthias Nahrendorf)

는 생쥐를 통해 실험을 통하여, 스트레스가 어떻게 심장혈관에 영향

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결과 확인

Ø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정상 쥐를 비교해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은 쥐

의 혈액에는 호중구와 단핵백혈구 수치가 아주 높았다. 이 실험에서

나렌도프 박사는 β3로 불리는 단백질 수용체를 발견

Ø 출처 :아시아경제



감사합니다


